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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기로서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Renewable Energy Production by Heat Pump as Renewable Energ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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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European economies, Japan, and many governments have made it a major policy to expand the green 
business by disseminating heat pump technology, which has a large CO2 reduction effect. The heat pump of all heat
sources has been recognized as renewable energy and the policy to encourage has been implemented. In the recently 
revised Renewable Energy Law, the hydrothermal source (surface sea water) heat pump was newly included i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heat pumps has expanded in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for new buildings, remodeling buildings, and reconstructed buildings based on this law. However application
to heat pumps using all natural energy as heat source has been put off. In this revision, the ratio of renewable energy
to the total energy produced by the heat pump was fixed at 73%, which depends on coefficient of performance of
heat pump. The ratio of renewable energy is 1-1.8/COPH, and should be calculated including the coefficient of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Using a high efficiency heat pump or a high-temperature heat source increases the 
coefficient of performance and also reduces CO2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heat pumps
as renewable energy equipment and to improve the correct calculation of renewable energ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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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COP ：냉동기 성적계수

COPH ：히트펌프 성적계수

E ：히트펌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QH ：응축기 방출열량(= 히트펌프 생산열량)
QL ：증발기 흡수열량

Q1 ：발전에 공급된 열량(1차에너지)

r ：생산된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W ：압축기 소비동력

 ：1차에너지 수정환산계수

 ：석탄환산 화력발전비율

 ：발전효율

1. 서  론

과거에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에너지를 대체에너지, 자연에너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다가 2004년에 

신․재생에너지로 정리되었다. 즉 1987년에 처음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 8종류, 신에너지 3종류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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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망라되었지만 지금의 신․재생에너지에는 명시된 에너지원들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뒷받침되어도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3월의 개정에는 동법의 시행령에 수열에너지가 신규로 포함되었으나 그 기준이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명시되었다. 또한 그 범위를 해수 표층의 열만으로 국한

시킴으로써 하수열원 등 모든 수열원으로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한편 기존의 지열에너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히 지열히프펌프의 언급은 없었지만 ‘공공기관 신․증․

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에 수직밀폐형과 개방형으로 지열히트펌프가 명시됨으로써 
사실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열에너지는 심부지열이 아니고, 천부지열의 히트펌프 승온방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의무화사업
(1)
에는 지열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산정량을 수정하였

으며, 수열(해수온도차) 이용 히트펌프는 개방형 지열히트펌프와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열원의 히트펌프가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며, 가동률의 산정에 열원의 온도나 제품의 성능과 무관하게 히트

펌프의 성적계수를 일률적으로 3.7 고정값을 사용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폐기물 소각열(국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을 

제외하면 불과 1.2% 정도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 생산 일변도의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요한다. 우리나라 최종 사용 에너지의 13%가 전기에너지인데 반해 28%가 열에너지로서, 파리기후협정의 

배출전망치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열에너지 및 히트펌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 기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 이를 토대로 히트펌프의 출력 중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은 비율을 분석한 후 CO2 
저감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 정량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정책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히트펌프의 원리와 성능

2.1 히트펌프의 원리 

지열, 해수열원에 이어 공기열원 및 하수열원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

(heat pump)는 Fig. 1의 냉동사이클의 구성도에서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 QH를 난방, 급탕 등에 활용하는 

장치이다.(2. 저온의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응축기에서 열을 뽑아내는 것이 마치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펌프와 유사하다 하여 이와 같은 명칭이 붙은 것이다.

Fig. 1  Schematic of heat pump and refrigera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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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발기에서 QL의 열을 흡수하여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냉동기가 된다. 
즉 사이클 관점에서는 히트펌프와 냉동기가 완전히 동일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건 냉동사이클이라 부른다. 
겨울철에는 QH를 이용하여 난방을, 여름철에는 QL을 이용하여 냉방을 하는 제품이 냉난방 겸용 히트펌프로서 
별도의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고 한 대로 냉난방이 가능하여 그 편의성과 경제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Fig. 1의 냉동사이클에 에너지보존법칙을 적용하면

                                            (1)

으로서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 QL에 압축기에서 공급한 일 W의 합이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 QH가 된다.
전기히터가 효율 100%라 해도 1 kW의 전기를 공급해서 1 kW의 열을 얻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히트펌프는 

확실히 고효율에너지기기이며 자연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기이다. 다만 현행법규에서 

지열이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된 반면 공기열원은 그냥 자연에너지로 간주되고 있다. EU와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 기기에 포함된다.

2.2 히트펌프의 성능 

이와 같은 냉동기 및 히트펌프의 성능은 성적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로 나타내며

              냉동기로서의 성적계수    (2)
              히트펌프로서의 성적계수    (3)

로 정의된다. 투입된 동력 대비 획득한 냉난방능력을 나타낸 지표이다. 참고로 식(3)에 식(1)을 대입하면 

COPH = QH/W = (QL+W)/W = COP+1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COPH = 3인 경우, 압축기에서 소요동력 1 kW를 

공급하면, 증발기에서 주위(공기나 토양 등)로부터 2 kW의 열을 흡수하여 응축기에서 3 kW의 열을 방출하게 

된다. 
히트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COPH는 제품 자체의 성능과 증발기·응축기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응축기와 

증발기에 성능 좋은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마찰, 누설이 적은 압축기를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된다. 또한 동일 

제품이라도 증발기 온도가 높을수록 응축기 온도가 낮을수록 COPH는 좋아진다. 겨울철에 평균적으로 공기

온도보다 지중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열히트펌프의 증발기 온도가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증발기 온도보다 

높으며, 전반적으로 COPH가 향상되는 것이다.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를 낮추거나 에어컨 실내온도를 낮추면 

전기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3. 신재생에너지 양의 산출

3.1 발전효율과 히트펌프 성적계수 

히트펌프나 에어컨, 냉동기의 압축기는 일반적으로 전기모터로 작동되며 전기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전기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발전소 효율자료를 참조하면 

100의 1차 에너지원을 투입하면 39.81의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3) 이것이 ‘생산된 전기 W÷공급된 열량 

Q1 = 발전효율 ’로서 계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용가 기준으로 겨울(12~2월) 39.72%, 봄(3~5월) 
39.3%, 여름(6~8월) 39.88%, 가을(9월~11월) 40.31%이며, 연평균 39.81%이다.

따라서 압축기 소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부터

        (4)

의 열(1차에너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식(3)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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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 열을 생산하게 된다. 이로부터 히트펌프의 열출력 QH이 발전에 투입된 열 Q1보다 커야만 히트펌프의 존재 

가치가 확실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화석연료를 직접 때서 난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QH > Q1, 즉 ⋅   으로부터

       (6)

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 난방 계절인 겨울철의 발전효율이 39.72%이므로 COPH가   = 1/0.3972 = 2.52 
이상이면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에너지 차원에서 이득이다. 따라서 난방

이나 급탕용으로 최소한 COPH > 2.52를 만족하는 히트펌프를 ‘고효율에너지기기’라 할 수 있다.

3.2 신재생에너지의 양

앞서 언급한 히트펌프의 출력 QH 전부가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다. Fig. 1과 식(1)로부터 QH = QL+W이므로 

QH에서 W을 뺀, 즉 공기나 지중에서 흡수한 QL이 신재생에너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W를 생산하기 위해 W/  
만큼의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CO2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생산되는 전력에는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발전 외에 원자력발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화력발전의 경우 W를 생산하기 위해 만큼의 화석에너지가 사용되어 CO2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취지가 화석연료 대체뿐 아니라 CO2 저감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므로, 생산된 

열량에서 투입된 소요동력의 1차에너지 중 CO2 발생과 관계되는 양을 차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것은 

히트펌프뿐만 아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일단 확실한 것은 앞의 Fig. 1에서 보듯이 출력 QH에서 입력 W를 빼줘야 한다. 태양전지나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거의 CO2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W를 빼면 된다. 화력발전 비율이 적은 유럽에서는 히트

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산출량을     로 구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에서는 W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열 에 해당되는 만큼의 CO2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양은     이 
된다. 발전에 이 둘이 혼재되어 있으면 그 비율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총 발전량을 사용연료별로 구분해 보면 석탄 41.20%, 원자력 31.91%, 천연가스 19.14%, 
유류 2.70%, 신재생에너지 3.72%, 수력 1.31% 등이다.(4) 이 자료는 전체 총 발전량 중 집단에너지 부분(전체 

발전량의 약 6%)을 제외하였다. 집단에너지에서 생산된 발전연료가 유류 및 LNG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집단에너지설비의 효율을 감안할 때, 히트펌프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각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이하므로 석탄화력으로 환산토록 한다. 발전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는 0, 석탄 823, 유류 702, LNG 362 g CO2/kWh 로서 유류(중유)는 석탄의 85.3%, 
LNG는 석탄의 44.0% 수준으로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석탄, LNG, 유류 순으로 환산하면 41.20%+19.14%×0.44+2.70%×0.853 = 51.2%로서 총 전력생산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 양은 총전력생산량 중 51.2%가 석탄화력발전일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동일하다. 이 51.2%를 
석탄환산 화력발전비율이라 부르기로 하며 로 표기하기로 한다. 나머지   인 48.8%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무관한 전력생산비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산출량은

                                (7)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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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로서 1차에너지 수정환산계수로 정의하기로 한다. 식(7)에 식(5)를 대입하면

                     (9)

과 같다. 1차에너지 수정환산계수 는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값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1.2%,    39.72%를 적용하면   = 1.8 정도이나 보다 정확한 계산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총생산열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r로 나타내면 식(9)로부터

  


  


(10)

이다. 여기서 1차에너지 수정환산계수   = 1.8로 고정값이므로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비율 r은 COPH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는 히트펌프의 COPH가 3 전후인 경우가 많은데 COPH = 3이면 식

(10)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비율 r은 불과 40%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PH는 히트펌프의 성능과 증발기, 응축기 온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조업체 

및 설치업자는 검증된 값을 제시해야 한다. 지열과 달리 공기열원은 수시로 온도가 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지역의 월별․난방철 평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발전배열, 해수나 하천수의 경우에는 월별 평균 수온에 

근거한 COPH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열출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히트펌프를 냉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응축기에서 방출되는 

열을 단지 공기나 땅속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냉방용으로 사용할 때 신재생에너지 

기기로서 전력요금할인 등의 지원이나 혜택은 CO2 저감 측면에서 의미 없는 일이다.

4. 제도의 보완과 대책

2017년 3월까지의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에 제시된 단위

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에서 히트펌프 중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지열히트펌프는 단위에너지생산량이 

2,045 kWh/kW․yr이었다. 그 계산근거는 매우 단순하다. 응축기 열출력 QH 1 kW 당 하루 14시간 가동되는 것

으로 보고 5개월(150일) 동안 70%의 가동률로 난방시에 발생하는 연간 총열량

1 kW×14 h/day×150 day/yr×0.7 = 1,470 kWh/kW․yr

냉방 하루 8시간 연간 40일 동안 60%의 가동률일 때 지중으로 방출된 연간 총열량

1 kW×8 h/day×120 day/yr×0.6 = 576 kWh/kW․yr

으로서 1470+576 = 2046의 값이 산출된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수열원(해수 표층) 히트펌프가 추가되었으며, 난방시 14시간을 4.9시간으로, 냉방시에는 

12시간을 3.75시간으로, 지적되어온 지나치게 긴 가동시간은 대폭 줄였다. 가동률을 73%로 상향 조정한 결과 

난방 536, 냉방 328로,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864 kWh/kW․yr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가동률은 

1-1/COPH로 정의되어 있는데        로서 히트펌프의 출력 중 증발기

에서 흡수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r을 의미한다. 가동률 73%는 COPH = 3.7로 취했을 때의 값이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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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트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적계수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COPH = 3.7라는 고정값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실제의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r은 73%가 아니고, 식(10)과 같이   로서 성능이 

좋은 히트펌프나 높은 온도의 열원을 사용하면 상승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굳이 고성능의 히트펌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보다 높은 온도의 열원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불필요하다. 현재 기술로 COPH = 3.7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동절기 평균값으로서는 매우 높은 비현실적인 값이다. 
(2) 가동률의 정의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양을   로 취하였음이 명백하다. 식(7)에서 언급한 바와 1차에너지

수정환산계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에너지 수정환산계수 는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값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1.8정도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계산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값을 제시해야 한다.
(3) 제 3.2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히트펌프는 응축기의 출력 QH를 이용하여 난방이나 급탕모드로 사용할 때만 

신재생에너지 기기로서 의미가 있다. 냉방모드로 사용될 때는 응축기의 출력 QH는 단순히 버려지는 열이며 

신재생에너지와 무관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제외해야 한다.
(4) COPH > 2.52의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 기기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열과 수열원(해수 표층)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모든 자연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로 확장시켜야 한다. 
(5) 보정계수는 약 2.3배 증가하였는데 수직밀폐형 0.7에서 1.61, 개방형은 0.64에서 1.51로 변경되었으며, 수열원은 

1.46로 결정되었다. 설치의무화사업에서는 보정계수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차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 유지에 초점을 맞춰 결정되고 있다. 이는 설치의무화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다양성을 위해 작동되고 있으며, 파리기후협정에서 추구하는 CO2 저감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의 

확대와는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및 CO2 저감효과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정계수를 통한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에 완공된 L사의 초고층건물에 적용된 하수열원 히트펌프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IEA와 EU에서도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통계량에도 포함시키는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불과 1.2%(국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폐기물 소각열 제외시)인 우리나라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서울시의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1차 계획과 동일한 
11%로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에너지신 산업 등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공표한 상태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 분야 28%, 전기는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스마트그리드, ESS,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 주로 전기에너지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구체적인 보급 방안이 필요

하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법 및 동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하는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2항에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명시되어 
있어 별표 1에 모든 자연에너지 열원의 히트펌프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의 개선사항은 설치의무화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해결 가능

하다. 

5. 결  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 및 일본에서는 이미 공기와 물 등 자연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모든 히트펌프가 신재생

에너지 기기이며,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온실가스저감 방안을, 유력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2017년은 21%) 목표량을 채우기에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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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나 에너지신산업 등의 궁극적인 목표가 온실가스 
저감이라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이상 모든 수열원,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만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위상은 화석연료의 대체와 CO2 저감에 있으나 특히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CO2 저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태양열이나 히트펌프 등 신재생열에너지는 이미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르는 경우 단기간 내에 많은 보급과 CO2 저감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히트펌프에서 생산된 총열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3%가 아니며,   로서 성능이 

좋은 히트펌프나 높은 온도의 열원을 사용하면 이 비율은 상승한다. 설치의무화사업에서 고성능의 히트펌프를 

사용해야만 설치대수를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온도의 열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CO2 저감효과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올바르게 평가되고 모든 자연에너지 열원의 

히트펌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기기로 인정하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설비산업의 특성상 

제조, 설계, 시공, 감리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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